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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06.03) 남종영 기자 

(뉴스1, 2023.06.08) 황덕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06.06) 국기연 특파원

(연합뉴스, 2023.06.07) 경수현 기자 

1. 플라스틱 뒤덮힌 지구…국제규제 협상초안 11월에 나온다
-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닷새간 열린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NIC2) 회의 결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초안을 올해 11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임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앞으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초
안을 11월 3차 회의(NIC3) 전까지 만들기로 했음 

- 이번 회의에는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했음 한편, 환경부 등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NIC5)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올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와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에 이어 
내년 하반기 한국 회의에서 협약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임

2. 美, 청정 수소연료 생산 로드맵 제시…2050년까지 5000만톤 생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5일(현지시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청정 수소 

연료(clean hydrogen fuel)를 5000만 톤(metric ton) 생산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음 

- 이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그때까지 현재보다 10% 줄어듬

-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정 수소는 탄소 제로 기술 분야에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꼭 갖춰야 할 필수품)와 같고, 잘 되면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그랜홈 장관과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변화 고문은 오는 9월까지 미국 내 ‘수소 허브’를 선정해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이디 고문은 탄소 허브가 수소 연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
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음

 

3. 日 수소에너지 전략 6년 만에 개정…"2030년엔 가격 3분의 1로"
- 일본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수소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향후 15년간 민관 공동으로 

15조엔(약 1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음 

- 7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수소 기
본 전략을 6년 만에 개정했음 

- 일본 정부는 새 전략에서 전기분해 시설 등 수소 생산을 위한 장비 공급을 늘려 현재 1㎥당 100엔인 수
소 가격을 2030년 무렵까지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는 20엔까지 내려가
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5조엔이 투자되도록 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40년 수소 공급량
이 현재의 약 6배인 1천2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DgzMzMvOTgv/aHR0cHM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NvY2lldHkvZW52aXJvbm1lbnQvMTA5NDQ4NS5odG1s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DgzMzMvOTgv/aHR0cHM6Ly93d3cubmV3czEua3IvYXJ0aWNsZXMvNTA2NjY4MQ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EwNzAvOTgv/aHR0cHM6Ly9uZXdzLmctZW5ld3MuY29tL2tvLWtyL25ld3MvYXJ0aWNsZS9uZXdzX2FsbC8yMDIzMDYwNjA5MTUwNDk1Mjc2YjQ5YjlkMWRhXzEvYXJ0aWNsZS5odG1sP21kPTIwMjMwNjA2MTM0MjI3X1U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M1ODAvOTgv/aHR0cHM6Ly93d3cueW5hLmNvLmtyL3ZpZXcvQUtSMjAyMzA2MDcxMDYwMDAwNzM_aW5wdXQ9MTE5N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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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2023.06.02) 김영채 기자

1.  “그린에너지·오픈이노베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 주목해야”
- 한국 내의 포춘 500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원전·오픈이노베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 등을 미래 기업 대

응 전략으로 강조했음

-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은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포춘 500 오픈이노베이션 라운드테이블
(Fortune 500 Open Innovation Roundtable)’을 개최하고, 글로벌 대기업 9개사와 산업별 현황 진
단과 개별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처럼 밝혔음

-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BP의 소피아 나두르 파트너는 향후 ▷수소 및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전
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핀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포르툼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저탄소 로드맵 시행에 원전 에너지
는 필수적이라고 밝혔음 HP 임원은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
외 진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음

2. 글로벌 RE100 잰걸음…정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정부가 RE100 참여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

입, 원산지 인증 과정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나섰음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음

-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이 마련될 방침임 정부는 연말까
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약속했음

- 공업용수 공급과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에 각각 1500억원, 470억원 투자를 뒷받침해 공장증설도 지원
하며, 수·출입 기업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완화해 관세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음

3. 환경부, 녹색기업·친환경 설비투자 정책 융자금리 최대 2%p 낮춰
-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한 정책 융자 금리를 낮추기로 함에 따라 올해 

녹색기업의 이자부담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3700
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과,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
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가 7일부터 최대 
2%p 인하됨

-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2023년 2분기 금리 기준(변동금리 적용) 기존 3.56%에서 2.56%
로 인하됨

- 이 중에서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
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혜택을 받고, 해당 기업들은 1.56%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됨

(이데일리, 2023.06.07) 이지은 기자 

(아시아투데이, 2023.06.06) 이정연 기자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DgzMzMvOTgv/aHR0cHM6Ly93d3cud2Vla2x5dHJhZGUuY28ua3IvbmV3cy92aWV3Lmh0bWw_c2VjdGlvbj0xJmNhdGVnb3J5PTMmaXRlbT0mbm89ODcxMTk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M1ODAvOTgv/aHR0cHM6Ly93d3cuZWRhaWx5LmNvLmtyL25ld3MvcmVhZD9uZXdzSWQ9MDE1NzQ0MDY2MzU2Mzk0MjQmbWVkaWFDb2RlTm89MjU3Jk91dExua0Noaz1Z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EwNzAvOTgv/aHR0cHM6Ly93d3cuYXNpYXRvZGF5LmNvLmtyL3ZpZXcucGhwP2tleT0yMDIzMDYwNjAxMDAwMjE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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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Today, 2023.06.02) Mark Segal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06.08) 김진영 기자

1. 월마트, 온라인 주문 종이포장으로 전환
- 월마트가 폐기물을 줄이고 온라인 및 옴니채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하여 현재 플라스틱으로 배송되는 거의 모든 주문을 재활용 가능한 종이 가방으로 전환하기로 했음

- 또 고객이 온라인 주민을 받아 일회용 비닐봉지를 선택하거나 온라인상 여러 품목을 더 적은 상자로 통
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포함됨

- 이에 더해 고객 주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만드는 ‘적당한 크기의 포장기술’로 전환하고 있다고 발
표했으며, 이를 통해 대형상자 폐기물을 최대 26%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 포장뿐만 아니라 월마트는 AI를 활용해 배송에 사용되는 마일리지와 박스 수를 줄이기 위해, 배송센터
가 아닌 매장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일 배달 경로에서 여러 주문
을 결합하고, 전기밴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음

2. 앱솔루트, 영국 슈퍼마켓에서 종이기반 병 시험 출시
- 앱솔루트 보드가카가 전통적 유리병에 비해 탄소발자국이 낮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종이기반 병의 

시험판을 영국에서 출시했다고 밝혔음 

- 이 종이병은 세계적인 주류회사가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57% 종
이로 만들어졌으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이 통합돼있어서, 일반 가정용 폐기물을 통해 소비자
가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함 

- 파보코라는 종이병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파보코는 2019년 시작된 회사로 코카콜라, 칼
스버그, P&G, 로레알 등과 포장 지속가능성을 공동으로 개선하는 기업임

- 한편 앱솔루트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제품, 바이오 기반 병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3. 독일, 티센크루프에 2조7800억원 지원…친환경 철강공장 건설 촉진
-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의 탈탄소화 철강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20억 유로(약 2조7800억 원)의 보조

금을 제공하기로 했음 

- 티센크루프 본사가 있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도 7억 유로(약 9777억 원)를 추가 지원할 예
정이며, 독일 산업부 대변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티센크루프의 노사 대표들과 만나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고 티센크루프 최
고경영자 미구엘 로페즈는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티센크루프는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전략(tkH2Steel)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직접환원제
철(DRI) 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250만 톤의 친환경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임

(ESGToday, 2023.06.02) Mark Segal 기자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EwNzAvOTgv/aHR0cHM6Ly93d3cuZXNndG9kYXkuY29tL2Fic29sdXQtbGF1bmNoZXMtcGFwZXItYmFzZWQtYm90dGxlLXRyaWFsLWluLXVrLXN1cGVybWFya2V0cy8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U2NTMvOTgv/aHR0cHM6Ly9uZXdzLmctZW5ld3MuY29tL2tvLWtyL25ld3MvYXJ0aWNsZS9uZXdzX2FsbC8yMDIzMDYwODE1MTE0ODIwNWU4YjhhNzkzZjdfMS9hcnRpY2xlLmh0bWw_bWQ9MjAyMzA2MDgxNTE5NTBfVQ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DgzMzMvOTgv/aHR0cHM6Ly93d3cuZXNndG9kYXkuY29tL3dhbG1hcnQtc2hpZnRzLXRvLXBhcGVyLXBhY2thZ2luZy1mb3Itb25saW5lLW9yZGVyc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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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3.06.04) 문현호 기자

(IT비즈뉴스, 2023.06.06) 오현식 기자 

(더구루, 2023.06.07) 윤진웅 기자 

1.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TES-AMM)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

- 4일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가 ‘2023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Sustainable Business 
Awards)’에서 ‘지속가능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분야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음 

- 테스는 ‘지속가능한 폐배터리 관리’ 노력과 저탄소 습식제련・희소금속 회수율 90% 이상의 고효율 재
활용 공정 등 혁신기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지속가능 혁신’ 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음

- 테스는 폐배터리 회수부터 재활용 및 폐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등 전 부문에 걸친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미국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 2020년 영국 ‘로이터 사회적
책임 기업 어워즈(Reuters Responsible Business Awards)’ 등 다수의 국제상을 받은 바 있음

2. 카카오, 환경기여 지표 ‘카카오 카본 인덱스’ 공개
- 카카오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용자 환경기여 지표인 ‘카카오 카본 인덱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카카오는 
지표 공개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환경 인식 전환과 동참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임

-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카카오T 전기택시와 바이크 이동,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전자문서, 카카오메이
커스 업사이클링 등 카카오를 통한 이용자 친환경 기여 활동을 수치화했음

- 인덱스의 단위는 KUC(Kakao Users’ Carbon-reduction)로 지난해 카카오 이용자는 총 6,300만KUC
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와 사회적 간접가치에 기여했으며, 이는 소나무 약 40만 그루의 탄소
흡수 기여량에 준하는 수준임

 
3. 현대차, 태국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8월 新정부와 협상 본격화
-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태국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현대차는 현재 현지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장 설립 포함 다양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로 이뤄지는 만큼, 오는 8월 초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 결과
에 따라 출범하는 신정부와 조율할 내용 정리도 병행하고 있음 

- 현대차의 이번 현지 공장 설립 추진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무엇보
다 중국 브랜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됨 

- 현지 전기차 시장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임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DgzMzMvOTgv/aHR0cHM6Ly93d3cuZXRvZGF5LmNvLmtyL25ld3Mvdmlldy8yMjU0NjI1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EwNzAvOTgv/aHR0cHM6Ly93d3cuaXRiaXpuZXdzLmNvbS9uZXdzL2FydGljbGVWaWV3Lmh0bWw_aWR4bm89MTAxMjQ1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OTM1ODAvOTgv/aHR0cHM6Ly93d3cudGhlZ3VydS5jby5rci9uZXdzL2FydGljbGUuaHRtbD9ubz01NDg0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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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온, 2023.06.08) 홍명표 기자 

미국 100페이지 청정수소 전략로드맵, 일본 140조 수소 투자해
-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고 환경리더(Environmental leader)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음 

-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청정 수소의 생산, 처리, 배송, 저장 및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
임워크임.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로드맵의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현재보
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 로드맵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른 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전략으로기후 위기를 해
결하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전력망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의거하고 있음

- 전략 및 로드맵은 청정 수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도구로 채택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음. 즉,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용을 목표로 하고 ▲청정수소 비용 절감 ▲
지역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임

-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은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광범위한 수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초안 형태로 공개됐음. 이번에 공개된 최종 버전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전
반, 산업, 학계, 비영리 부문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주, 지방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했음

- 이 로드맵에는 2023년 3월 미 에너지부의 보고서(Pathways to Commercial Liftoff: Clean 
Hydrogen)에 대한 연구 결과도 포함됐으며, 최소한 3년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임

- 또한, 미 에너지부는 청정 수소로 인해, 에너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수만 개의 새롭고 보수
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 제조업 붐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전략 및 로드맵에 
의하면, 미국 내 청정 수소 생산 수요가 2030년까지 1000만 미터톤(MMT), 2040년까지 연간 2000만 
미터톤, 2050년까지 연간 5000만 미터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 에너지부(DOE) 장관과 백악관 기후 변화 고문 알리 자이디(Ali 
Zaidi)는 올 9월까지 미국 내 수소 허브를 선정한다고 밝혔음. 자이디 고문은 “(탄소포집단지가 있는) 
탄소 허브가 수소 연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제품 생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랜홈 장관은 “중장비 산업과 교통 분야처럼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도 탈탄소화가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그랜홈 장관은 2030년 이전에 미국에서 청정 수소 관련 일자리가 약 10
만 개 생길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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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이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5일 발표하자 일본정부도 수소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본전략
을 6일(현지시각) 개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5년간 민관이 15조엔(약 140조원)을 투입,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임. 또한,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재 3분의 1정도까지 
낮추고 보급을 뒷받침할 계획임

- 이를 통해 현재 ㎥당 100엔(약 933원)인 수소 가격을 2030년 30엔(약 280원), 2050년에는 20엔(약 
187원)까지 낮추기로 했음. 또 수소 기본 전략을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하고 수소를 만드는 전해조 장치
를 30년까지 일본 기업에서 15기가와트(GW) 정도 도입하는 목표를 설정했음 

-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차세대 에너지로 선정한 바 있음. 하지
만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네 배 비싼 가격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때문에 LNG와 석
탄 등 기존 연료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차액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음


